
<화학산업 의식을 개혁하자! >

Y 2 K보다 더 심각한 2 0 0 0년 문제
2 1세기가 2 3 0일이 채 남지 않았는지, 590여일이 남아있는지 헷갈리듯 화학산업계의 2 0 0 0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0 0 0년 문제를 단순히 말하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컴퓨터의 2 0 0 0년 인식오류로 인한 Y 2 K에 그치

지만, 폭을 넓혀보면 컴퓨터나 설비의 오작동 문제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경영자들의 2 1세기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경영능력 및 비젼 부족 그리고 안이한 자세가 그렇고, 노동

자 및 중간이하 간부급들의 세계화를 거부하는 합리성 부족과 갈수록 만연되고 있는 극단적 이기주

의가 그렇다.

특히, 화학산업계는 독과점과 내부거래, 세계화 대처능력 부족이 심각한 지경이다. 여기에 화학 및

화학공학을 전공하지 않고서는 화학산업을 이끌기 어렵다는 보편성이 집단적 이기주의로 변모한 나

머지 오늘에 와서는 화학산업계 종사자들이 화학산업이 발전하고 변모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로 작용할 정도이다. 스스로 목을 죄고 있는 형상인 것이다.

화학저널을 창간한 1 9 9 1년 5월1 5일로부터 어언 8년이 되었고, 8년동안 화학시장과 화학산업 종사자

들을 접하면서 느낀 가장 큰 괴리는 평범하다 못해 순진하기 이를 데 없다고 생각했던 화학인과 화

학산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구린내가 어느 곳보다 진동하고, 끼리끼리 의식이 사회 어느

집단보다 강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본능( ? )은 사회 전반의 이해를 넘어 ××집단보다도 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화학산업의 성장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속한 산업과 국가를 외면한 채 스스로와 스스로가 속한 집단의 이해만을 고집하

고 억지를 부릴 때는 과연 정상적인 인간인지 의심해본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석유화학이 그렇고, 석유화학이 속한 재벌기업들이 그렇다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아니

재벌이 그렇고, 재벌에 속한 석유화학이 그렇다고 봄이 정답일 수도 있다. 

1 9 8 8년부터 2년여에 걸친 지리한 싸움 끝에 삼성과 현대가 충남 대산을 기반으로 석유화학에 신규

참여했고, 뒤이어 SK, 대림산업을 비롯한 기존기업들이 신증설에 뛰어들면서 한국 석유화학산업은

요지경으로 변모했다.

그 결과 1 0년이 채 되기도 전에「I M F체제」를 불러들이고, 삼성과 현대는 석유화학사업을 내던지기

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대림과 한화종합화학은 크래커를 통합하고 합성수지를 전문화시킨다고 요란

을 떨고 있다. 원료장사를 원활히 한다는 명분으로 참여했던 가공사업은 팔아치우거나 폐기하기에

시간이 모자라고, 분사를 외치면서 감량경영을 내세우지만 되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이다.

경쟁적 신증설이 공급과잉을 불러오고, 공급과잉이 수익성을 악화시키다 못해 적자투성이 부실기업

을 양산했는데도 불구하고 1 9 9 4년 3월3 0일 시작된 합성수지 수급 및 가격 카르텔이 2차 과잉투자를

유발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커녕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구조조정 청사진을 남발함으로써 정부를 원

망하고, DJ의 구조조정이 실패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군사정권을 욕하고, 재벌을 비꼬면서 Y S의 문민정부를 매도했던 재벌과 석유화학 종사자들이 이제

는 D J의 구조조정을 거부하고 매도하는데 앞장서고 있음은 한국인의 천성이 그러해서인지, 아니면

재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르는 지저분하고도 지극히 과분한 대가를 채우지 못해

서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지경이다.

화학저널 8년을 포함해 화학산업계를 대상으로 1 2년동안 매주 6 0 0여회의 칼럼을 집필했던 필자가

화학산업과 화학인의 장막 앞에서 한국 화학산업의 미래를 논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함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던지고자 한다.

Y2K 문제는 우려했던 것만큼 사회 및 경제를 요동치게 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러나 화학산업계는

Y 2 K를 뛰어넘는 2 0 0 0년문제가 눈덩이처럼 부풀어오르고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지 않을런지…

화학산업보다 국가경제가 중요하듯, 화학인 또는 재벌 종사자이기에 앞서 백의민족의 숭고함으로 되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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